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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색채어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색채어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

제로 색채 의미의 연구는 디자인학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더 활발한 편이다. 이

는 색채어의 의미가 외연적 의미보다는 내포적 의미, 주로 사회적 맥락에 기반

을 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며, 표현․의미․실재 지시 대상이 다른 어휘들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중의 의식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색채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 속담․관용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2005년 정부 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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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관용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언중의 경험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속담․관용구에 나타나는 어휘들은 외연적인 1차 의미보다는 내포적인 2차 의

미가 중심이 된다. 속담․관용구에서 나타나는 색채어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축적해 온 지식과 의식을 표현하면서 사회 맥락적 의미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 점에서 속담․관용구에 나타나는 색채어를 관찰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이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졌다.1) 모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고 색채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접근 태도는 주로 색채어가 고유의 정서적․연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속담의 색채어는 조금 다른 시

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속담에서는 색채어의 의미가 어휘소 자체의 고유한 

것이기보다는 언중의 공유 지식이나 다른 어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많

기 때문이다.

둘 이상의 어휘소가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작용으

로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를 들 수 있다. 특히 속담은 직설적인 표

현보다는 풍자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이 빈번하게 쓰

인다. 속담을 구성하는 어휘는 본래의 의미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확장된 의미로

서 기능한다. 이때 속담에서 나타나는 어휘 의미의 확장은 해당 어휘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맥락 안에서 다른 어휘와의 

연어적 구성을 통하여 의미가 일시적으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의

1) 지인영(1999)은 한국 속담과 영어 속담을 비교하면서 특히 생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조명하였고 조영수(2002․2003)는 독일․영미․한국 속담․관용어 등에서 나타나는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비교한 연구로,색채어의 상징 의미가 가지는 보편성을 잘 보여주

었다. 박선혜․권영걸(2005)은 속담에 나타나는 서민의 색채 의식을 논한 연구로, 의미

의 긍정/부정 가치의 양상, 대비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연구들이 

외국 속담과의 비교 연구인 반면 이 논문은 한국 속담을 본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그러나 언어학적 연구라기보다는 디자인학에서의 연구이므로 언어학적 관

점에서는 다소 정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2) 지금은 그 의미를 첫눈에 알기 어려운 속담이 많다는 사실도 속담 어휘의 의미가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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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이 과정에서 물리적․심리적 인접성에 의해 색채어에 다른 지시 대상의 

의미나 가치 평가가 투영된다.3)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 표

현의 의미가 은유나 환유 등의 의미 전이에 의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연결되는 

관계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우선 [흑/백] 계열 

색채어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외의 색채어는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겠다.

또한 속담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관용어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

한다.

자료로는 이기문 <속담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 

가운데 색채어가 나타나는 속담을 각 색채 유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속

담은 우리나라 서민의 문화와 의식이 축적된 것이므로 전통적인 오방색(五方

色)4)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흑/백] 계열 색채어가 다른 색채어

보다 많이 출현한다.

2. [흑/백] 색채어의 의미 특성과 환유

2.1. [흑/백] 색채어의 의미 특성

Wierzbicka(1996)의 NSM(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이론에서는 

이고 맥락의존적임을 뒷받침한다. 속담은 매우 함축적이고 배경이 생략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3) 본고에서는 의미의 확장을 좁게 보아 범위가 넓어진 의미가 어휘소의 독립된 의미로 

정착된 개념으로 쓰고 있다. 공기하는 체언과 함께 일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이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은유․환유는 해당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반면 속담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이에 대해 현실 지시 대상이 가

지는 속성이나 공기하는 체언의 의미가 색채어에 투영되어 의미가 전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4) 동양의 전통적인 색의 분류는 오행설에서 비롯된 오방정색(五方正色: 靑․赤․黃․

白․黑)과 오방간색(五方間色: 綠․紅․碧․紫․硫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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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의미론(prototype semantics)으로 색채어휘의 습득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red-fire/blood, blue-sky/sea’와 같이 각 색채마다 원형적 대상이 있어 인지

적 과정에 따라 특정 색채를 볼 때마다 원형적 대상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국어

에서도 ‘붉은 피, 푸른 하늘’ 등 이와 유사한 원형적 대상이 있다.

이런 원형적 대상, 하늘의 색, 바다의 색, 사과의 색과 같이 사물의 색에 대한 

지식을 기억색(memory color)이라고 한다. 사람은 뚜렷한 색의 특징을 더 강조

하여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박옥련 1998:95). 속담에서는 특히 이런 원형에 가

까운 기억색이 나타난다. 그러나 속담에서는 기억색이 나타나는 반면 원형적 대

상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속담에 쓰이는 어휘는 제한되어 있는 편이고, 속담

에서는 기본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 대신 주로 확장되거나 전이된 의미가 나

타나기 때문에 원형적 대상보다는 의도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휘가 쓰인다.

또한 [흑/백]은 유채색과 같이 어떤 속성을 지니지 않은 중립의 색이므로 오

직 명도에 의해서만 세분된다. 따라서 유채색과 달리 비교적 단순한 의미를 가

진다. 그 결과 속담에서 나타나는 [흑/백] 색채어도 분화된 양상을 보이기보다

는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의미뿐 아니라 형태

에도 반영된다. 그러므로 ‘새까맣다/새하얗다, 시커멓다/시허옇다, 꺼멓다/허옇

다, 거무스름하다, 희끄무레하다’ 등의 어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속담

이 고정된 형식이라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5) 속담은 관용구보다 더 보수적이

고 고정적인 형식이므로 수식이나 변형이 가해지기 어렵다. 게다가 속담의 색채

어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감각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인

지적 감각이 반영된 형태보다는 기본형이 선택되는 것이다.

보통 ‘검다/희다’라고 할 때는 상대적인 명도를 이르는 일이 많다. 특히 동식

물명에 ‘검은/흰’이 생산적으로 쓰이는데, 그런 이름이 붙은 동식물이 실제로는 

검은색이나 흰색을 띠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검은코뿔소’는 실제

5) 송현주(2003: 143)에서는 1차의미가 아닌 확장의미의 경우 색채어가 고정된 형태를 보임

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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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두운 회색이지만 ‘흰코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므로 이런 이름

이 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흰코뿔소’도 밝은 회색이다. 이런 사실은 [흑/백]

개념이 다른 색채어의 개념과는 다른 종류임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흑/

백]은 추상화된 극단적인 명도 개념으로서 심리적․추상적 의미를 가지기 쉽다.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 개념은 명시적인 색채어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특정 색

채를 대표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간주되는 동물이나 사물이 간접적으로 색채 개

념을 전달한다. 원형 대상에 대한 인지적 의미 해석이 언중 사이에 공유된 세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용하여 색채어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Lyons(1995)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는 서로 맞물려서 

동등하게 의미를 결정한다. 이런 점은 속담에서 특히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흑/백]은 [적/청/황/녹] 등의 색채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색채 이론에

서는 가색혼합(加色混合)으로 빛의 삼원색을 혼합하면 백이, 감색혼합(減色混

合)으로 색료의 삼원색을 혼합하면 흑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박옥련 1998:

36-37). 이런 물리적인 현상도 [흑/백]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일치하는 것

은 흥미로운 일이다. 자연색에서 가장 양극단에 위치하는 두 색이면서, 물리적

으로도 ‘백=양(+)/흑=음(-)’이라는 인지 개념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흑/백]이 가지는 2차 의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색채어는 1차 의미 외에 연상과 사회 맥락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어 2차 의미

를 가진다.6) 색채어의 연상 의미는 박옥련(1998: 105-106)에 설문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어 그 중 [흑/백] 계열의 결과만 여기 인용해 본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 대체로 ‘백=긍정/흑=부정’의 연상 작용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흑]에서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연상 내용이 있는 것이 특이한

데, 구체적 연상 내용에 ‘가톨릭 신부’가 있어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

다. ‘상복’이 [흑/백] 양쪽에 있는 것은 동서양의 상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행

설에서 [흑]은 북쪽, [백]은 서쪽에 해당하는 색으로, 둘 다 陰에 속하므로 흉

6) 색채어의 의미 확장에 관해서는 송현주(2003: 143-144)에서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원형

의미에서 확장되는 단계를 1)얼굴색의 변화 2)집단의 양 3)거리와 시간 4)심리 상태의 

순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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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凶禮)에 사용되었다(박선혜․권영걸 2005: 5).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위의 결

과와 같은 연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속담․관용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1) ㄱ. 까마귀가 검기로 마음도 검겠나

ㄴ. 흑백을 가리다

실제로 [흑] 계열 색채어는 영어에서도 ‘Things look black(사태가 험악하

다)’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긍

정적인 뜻이던 ‘Lily-white(결백한, 순수한)’가 지금은 인종 차별 문제 등으로 오

히려 부정적인 뜻을 갖게 된 예가 있듯이 이런 2차 의미는 상대적인 것이다(조

영수, 2002: 517). 국어에서도 [백] 계열 색채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예들이 

있다.7) 이와 같이 색채어의 2차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상대적이

7) <표준국어대사전>의 ‘희다’뜻풀이 중 두 번째 뜻풀이는 ‘희떱다’의 뜻풀이인 ‘말이나 행

색상

명칭

성년남자(대학생) 성년여자(대학생)

추상적 연상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구체적 연상

연상내용 % 연상내용 % 연상내용 % 연상내용 %

흰색

청결

순결

순박

순수

31.3

19.4

9.4

5.6

눈

웨딩드레스

간호사

병원

26.6

5.8

5.8

5.0

청결

순결

44.0

32.9

눈

간호사

백합

소복(상복

병실

드레스

20.4

17.5

7.3

6.6

6.6

5.1

검정

불안(공포)

흑

죽음

악

16.1

14.2

5.2

4.5

밤

학생복

상복

34.1

23.3

6.2

암흑

공포(불안)

안정

죽음

24.2

12.1

4.8

4.2

밤

상복

가톨릭 

신부

학생복

16.9

9.9

5.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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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징이 있다. ‘하얗게 질리다, 허옇게 뜨다’와 같은 표현에는 부정적인 의

미가 있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와 같은 표현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언어마다 대체로 비슷한 2차 의미가 나타나

긴 하지만, 언어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특히 속담․관용구

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난다. [흑/백]은 

비교적 보편적인 공유 의미를 가지나 그 외의 유채색에서는 그러한 맥락의존성

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어는 색채어 자체

의 고유 의미보다는 맥락 내에서의 의미를 관찰하는 것이 좀 더 의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 속담에서의 환유(metonymy)

많은 어휘들이 외연 의미 외에 내포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은유․환

유․상징 표현으로 활용된다. 그 중에서도 색채어는 색채 자체의 물리적 속성보

다는 관습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속성과 그 사물의 색이 언중의 관념 

속에서 등가를 이루면서 ‘색/색채어=사물의 속성’의 의미 관계가 되어 버린다.

색 또는 색채어 자체가 기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백]은 많은 경우 

[순결, 청결, 정직] 등 긍정적인 가치를 표상한다. 그러나 ‘백색의 공포’와 같은 

표현에서는 마약이 하얀색 가루라는 사실에서 [백색=마약]으로 의미가 전이된

다.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8)의 경우 [황색=선정성]이 된다. 이런 

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의 동의어로 되어 있다.관용구에서도 ‘희고 곰팡이 슬다,

흰 눈으로 보다’에서의 ‘희다’는 이 뜻이다. ‘검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뜻이 제시되어 

있는데 ‘희다’는 긍정적인 뜻은 제시되지 않고 부정적인 뜻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사

전에서의 의미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8) 이 말은 미국 신문에 연재되었던 인기 만화 <Yellow kid>를 두고 경쟁 언론사 간에 지저

분한 싸움이 벌어진 데서 비롯된 말이다. 따라서 [황]이 가진 고유의 속성과는 별도로 

특정 사건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의미인데 지금은 이 배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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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연상에 의한 은유보다는 인접성에 의한 환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색채어의 개념적 은유에 관해서는 박경선(2001)에서 논한 바 있다. 이 논의에

서는 영어와 국어의 숙어를 예로 들면서 색채어 자체가 개념적 은유의 의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단언하였다. 그렇지만 조영수(200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러한 숙어 표현은 제각기 다른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색채어가 

결정된 것이 많다. 따라서 은유뿐 아니라 환유의 측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색채와 관련된 환유가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비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언어 기호의 경우, 표지판 등의 색채 기호가 좋은 예다.

화장실 표시도 빨간색은 여성, 파란색은 남성과 같이 표시한다. 이는 상징

(symbol)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남녀 주변 사물 등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유적 의미 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언어 

기호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속담 색채어의 의미는 은유보다는 환유에 가깝다. 은유에서는 보조 관념이 본

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전이된 의미만이 기능한다. ‘그는 곰이다’에서 ‘곰’은 이

미 현실의 짐승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어휘이다. 반면 환유가 사용된 속담 ‘곰

의 발바닥도 꾀가 있다’9)에서 ‘곰, 발바닥’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긴 하지만 1차 의미가 살아 있다. ‘곰’의 연상 의미가 ‘발바닥’으로 이동

했지만 두 어휘의 의미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속담 색채어

의 의미가 환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환유는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거나 생산자가 생산물을 나타내거나 하는, 인접한 보조 관념 A가 

원관념 B를 대체하는 관계를 이르는데 속담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속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환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지는 않는다. 색채어의 의미 자체를 보면 오히려 상징(symbol)에 가깝다. 다만 

론’과 연어 구성으로만 그 의미가 나타난다.

9) 북한 속담.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라도 제 살 궁리는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이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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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에서의 색채어는 대부분 체언과 공기하여 의도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의

미가 과연 색채어 고유의 의미인지 아니면 공기한 체언과의 연어 구성에서 도출

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영수(2002)에서는 영어 숙어 표현에 

나타나는 색채어가 공기하는 체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영어의 숙어 

표현을 살펴보면 색채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사회적․역사적 배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10) 즉, 색채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의미가 결정된 것

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물의 색채가 그 상황 자체를 

환기시키는 데서 의미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ㄱ. 빨간 상놈 푸른 양반 

ㄴ.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11)

ㄷ. 까마귀 제아무리 흰 칠을 하여도 백조로 될 수 없다12)

(2ㄱ)의 의미는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마구 사는 상놈과 서슬이 푸르게 점

잔을 빼고 있는 양반을 대조하여 이르는 말(표준)’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실제

의 색채와는 별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벌거숭이, 적수공권’에서 볼 수 있는 

[裸]와 가깝다. ‘푸른 양반’은 ‘서슬이 퍼렇다/푸르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

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청색이 당당한 양색(陽色)이며 또한 유생을 ‘청금(靑

衿)’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박선혜․권영걸 2005: 4). (2

ㄴ)에서의 ‘흰떡’은 특정한 음식의 명칭으로서, 여기서의 ‘희다’는 실제 사물의 

10) ‘white-livered(겁 많은, 소심한)’는 각기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전쟁 전에 동물을 희생으

로 바치고 그 간의 색깔을 살펴보아 간이 붉으면 승리를,간이 창백하면 패배를 점쳤다

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또 ‘show the white feather(비열하게 행동하다)’는 투계(鬪

鷄)에서, 순종의 싸움닭은 깃털이 붉거나 검은 반면 잡종의 닭은 깃털이 희고, 항복을 

표시할 때 흰 깃털이 나타난다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조영수, 2002, 519-520).

11) 아무리 힘 안 들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성사시키자면 다소간의 밑천이 든다는 뜻.즉 공

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뜻.

12) 북한 속담. 아무리 애를 써도 본디 타고난 대로밖에는 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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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기도 하고 [無]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2ㄷ)은 ‘까마귀’와 ‘백조’에 색채어

의 개념과 형태가 들어 있는데, [흑/백]이 나타내는 [부정/긍정]의 2차 의미가 

실제 동물의 색깔과 연결되어 표현된다. ‘까마귀/백조’는 [흑/백]>[긍정/부정]

이라는 의미 확장 결과를 ‘사물-속성’ 관계의 환유로서 담게 되었다.13)

이런 속담들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전이는 완전한 환유라 하기 어렵더라도 환

유에 가까운 것이다. 연어 구성이 지시하는 실재 대상의 속성으로 인하여 인접

성을 가진 수식어 색채어 쪽으로 피수식어인 체언의 속성이 전이되어 나타난

다.14) 속담 속 색채어의 의미를 살필 때 이러한 관점이 도움이 된다.

3. 색채어에 따른 속담의 부류

[흑/백] 계열의 색채어가 나타나는 속담이 다른 색채 계열 속담보다 더 많은

데, 이것은 두 계열이 무채색인 데다가 대립성이 뚜렷하므로 더 많은 의미 확장

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15) 속담에서 색채어는 주로 ‘개, 고양이, 까

마귀, 소, 돼지, 솥, 먹, 머리, 숯’ 등과 결합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가까운 

가축이나 식생활과 관련된 어휘와 함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흑/백] 계열 색채어 속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흑] 계열 색채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속담

13) 이때 ‘까마귀/백조’는 물론 인간의 은유 표현이다.그러나 ‘실제의 동물>색채의 원형 대

상>가치 의미’로 의미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첫 단계는 환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4) 여기서 ‘수식어/피수식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실제 속담에서는 ‘까마귀/백로’와 

같이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언중이 인지하는 

의미 구조는 ‘[흑]+[새] : [백]+[새]’와 같이 나타난다고 간주하여 뭉뚱그려 수식/피

수식 관계로 설명하였다.

15) 또한 다른 색들은 특수한 염료를 써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 그다지 많이 

가깝지 않았던 이유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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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 계열 색채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속담

3) [흑/백] 대립이 나타나는 속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속담에서의 색채어 의미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므

로 [흑]과 [백] 계열 색채어들이 뚜렷하게 의미의 대립을 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색채 표현이 1차 의미만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색채어뿐 아니라 ‘까마귀, 검정개/백로, 흰떡’

등과 같이 색채 표현이 결합한 어휘들까지 색채어에 포함시킨다.

3.1. [흑] 계열 색채어 속담

[흑] 계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의 속

담에서는 [흑]이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다. [흑]은 엄숙함, 침묵, 불길, 슬픔의 

색으로 복잡미묘한 느낌을 전달한다(박옥련 1998: 182). 여기서는 특히 ‘까마

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외면의 물리적 색채인 [검정]을 

①외면의 추함과 ②내면의 부정적 가치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경우 대부분 

[긍정/부정]의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속담에서는 ①과 ②의 어느 한 가지 

의미만 사용되기도 한다.

(3) ㄱ. 가마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 한다/가마가 솥더러 검정아 한다16)

ㄴ. 검둥개 멱 감기듯[감듯]/검둥개 미역 감긴다고 희어지지 않는다/검정

개 미역 감긴 격17)

ㄷ. 숯이 검정 나무란다18)/까마귀가 까치 보고 검다 한다/검정개 돼지 흉

16) 더 시꺼먼 가마솥 밑이 덜 시꺼먼 노구솥 밑을 보고 도리어 검다고 흉본다는 뜻으로,

남 못지 않은 잘못이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제 흉은 모르고 남의 잘못이나 결함만을 흉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①물건이 검은 것은 아무리 물에 씻어도 깨끗하게 희어질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해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②악인이 제 잘못을 끝내 뉘

우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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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흉본다]

ㄹ. 시거든 떫지나 말고 얽거든 검지나 말지19)

ㅁ.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20)

ㅂ. 시꺼먼 도둑놈21)

ㅅ. 머리 검은 고양이 귀치 말라/머리 검은 고양이 귀해 말라22)

ㅇ.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구제 말란

다23)

(3ㄱ-ㅁ)의 속담은 ①과 ②의 의미가 모두 나타나는 것들이다. 물리적인 색채

가 그대로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색채의 의미가 사물의 본질과 동일

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면과 내면의 의미가 일치한다. 이런 의미를 부각시

키는 것은 체언만이 아니다. 용언이 표현하는 행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라다, 미역 감기다, 흉보다’ 등은 [흑]이라는 속성을 부정하

는 행위이다. 이것으로 [흑]은 피하고 떨쳐버려야 할 부정적인 속성임이 드러나

는 것이다. (3ㄹ)은 ‘얽다-검다’가 등가로 배열되어 외면의 추함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외면적 가치 평가가 다시 내면적 가치 평가로 전이되었다. (3

ㅁ)은 다른 것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사물과의 관계가 다른 속담보다 

18) 숯이 검은 것을 나무란다는 뜻으로,제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 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19) 사람이 못났으면 착실하기나 하거나 재주가 없으면 소박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

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20) 좋지 못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그를 닮아 악에 물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21) 마음씨가 몹시 음흉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22) 북한 속담. 귀여워하여 보아야 보람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할큄을 받을 수 있음를 비유

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머리 검은 고양이’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또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부분 검은 짐승은 부정적인 가치를 가

지며 특히 고양이의 경우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이 속담을 부정적

인 부류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또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 속담이므로 ‘머리 검은 고양

이’는 [접근하거나 정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의 의미를 가진다.

23) 사람이 오히려 짐승보다 더 남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표준).



장경현 / 속담 속 색채어의 의미 연구  341

엷고 비유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또한 ‘먹’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일이 이 

경우 외에는 별로 없는데, 이 속담이 한자성어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색채 관련어와 공기하는 ‘까치, 돼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것은 실제 동물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까치는 등이 까맣지만 배는 하얗기 때

문에 [백] 계열 속담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 또 돼지가 검정개와 함께 동일 범주로 묶인 것은 돼지가 실제 검은색이라

서라기보다는 지저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검다’와 ‘지저분하다’는 동일한 의미

라고 볼 수 없지만 외면적인 부정적 가치가 공통 분모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렇

게 검은 개와 돼지를 동일 범주로 묶은 예가 또 있다.

(4) 검둥개는 돼지 편 

객관적 지각의 결과인 [검정]과 주관적 평가의 결과인 [더러움]이 동일시됨

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동일한 범주가 될 수 없으나 속담에서는 경계를 넘나들

며 자유롭게 관계가 형성된다. 돼지는 이외에도 [뚱뚱함/뻔뻔함/우둔함] 등의 

평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속담에 쓰이는 동물․사물에 대한 언중의 인지적 

인상은 같은 대상이라도 초점에 따라 달라진다.

(3ㅂ)은 실제 대상의 외면과 별 관계가 없는 연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

기서의 ‘시꺼멓다’는 물리적 색채가 아닌 심리적 평가로서 특별히 선택된 어휘

이다. 속담에서는 흔치 않은 음성상징적 변이형이 나타난 예로, ‘시꺼멓다’라는 

강조 형태에서 부정적인 가치가 강조되고 ‘도둑놈’의 부정적인 가치가 결합하여 

전체 의미가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3ㅅ-ㅇ)은 다소 특이한 예이다. 두 유형 모두 ‘머리 검은’이 나타나는데 후행 

명사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고양이’는 앞의 ‘검정개, 까마귀’와 비슷한 

의미로 보인다. 반면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뜻한다. [부분-전체]의 환유

로 ‘사람’의 부정적인 속성을 표현했는데, 이때의 부정적인 속성은 ‘검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24)

24) 추측에 불과하지만 ‘머리 검은 고양이’의 경우도 어쩌면 ‘머리 검은 짐승’과 같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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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흑]의 물리적인 색채로서의 1차 의미만 나타나는 속담이다.

(5) ㄱ. 검정개 한패[한편]/검정개는 돼지 편

ㄴ. 검기는 왜장 청정(淸正)이라25)

ㄷ. 검은 고양이 눈 감은 듯26)

여기서 [흑]은 별다른 가치 평가나 의미 전이를 보이지 않는다. 순수한 검은

색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물론(5ㄱ)은 외면적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있긴 하다. 앞의 속담 가운데 유사한 ‘검정개 돼지 흉본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5ㄱ)에서는 상황 전체가 부정적인 의미

를 가질 수는 있어도 어휘 자체는 ‘가재는 게 편’과 같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

다.27)

다음 속담은 외연적 평가와 내면적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이때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속담의 일반적인 비

유 기능과는 다른 개념이다. 속담에서의 ‘까마귀, 백로,개, 돼지’등은 연어 표현과 관계

없이 일반적인 사람을 대체하는 구실을 하나 ‘머리 검은 고양이’는 연어 구성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다. ‘검은 고양이’가 대체로 불길한 상징으로 여겨지긴 하

지만 이때는 특별히 머리가 검다고 한정된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검은 머리=사람(동양 

사람)]의 환유적 표현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25)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빗대어 왜간장이 검다는 

데서, 빛이 검은 것을 이르는 말(표준).

26) 검은 고양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얼른 보아 알아보기 어렵듯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분간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27) 속담의 해석에 있어 어려운 점은, 속담의 내포 의미에서도 해석이 몇 가지로 갈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5ㄱ)도 단순히 

외모에 공통점이 있는 무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 무리

끼리 어울린다는 뜻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이렇게 속담은 축자적 해석 외에도 이중적

인 의미 구조를 가지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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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ㄱ. 까마귀 겉 검다고 속조차 검은 줄 아느냐/까마귀가 검기로 마음[살/

속]도 검겠나/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아니 검다]

ㄴ. 내 땅 까마귄 검어도 귀엽다

ㄷ. 검은 고기 맛 좋다[있다] 한다28)

앞의 속담들이 외면과 내면을 동일시한 반면 (6ㄱ)은 ‘검다’가 외면적인 부정

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내면은 외면과 다르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6ㄴ)은 자기

의 소유에 속한 것은 부정적인 외면마저도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6

ㄷ)은 일종의 속설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는 의

도를 보인다. 이때, 대부분의 속담에서 ‘까마귀’가 [흑]의 속성을 가진 대표적

인 사물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까마귀가 아저씨 하겠다’와 같은 속담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까마귀’는 [흑]의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기능한다.

그렇지만 위의 속담들은 까마귀를 외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 의미로 받아들

이고 있는데, 까마귀가 색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흉조 또는 초라한 존재

로 받아들여지는 고정관념에 의거한 것이다.29)

많지는 않지만 [흑]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7) ㄱ. 전신이 검은 돼지는 주인에게 덕을 준다

ㄴ. 소는 검정 소를 기르랬다/같은 외상이면 껌정소 잡아 먹겠다

ㄷ. 머리카락이 검은 재상30)

28) ①겉모양만 가지고 내용을 속단하지 말라는 말.②살갗이 검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표준).

29) 북한 속담에 ‘죽지 부러진 까마귀’는 ‘부정적인 대상이 치명상을 입어 더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 ‘죽지 부러진 새[독수

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자기의 힘과 재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뜻이다. 이러한 ‘까마귀’의 평가적 의미는 단순히 까마귀가 검은

색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죽은 고기를 먹는다든지 울음소리가 사람 목소리와 비슷

하다든지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0)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오름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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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ㄱ-ㄷ)은 가축의 품종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은 순수한 체험주

의적이고 민간모형(folk model)에 바탕을 둔 결과로31), 이때의 [흑]은 ‘상급의 

품종’을 표상하는 표지(marker)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특히 ‘돼지’는 앞서 보

았듯이 ‘검정개’와 동일 범주로 묶여 외면적이든 내면적이든 부정적인 평가 의

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흥미롭게도 (7ㄱ)은 ‘검다’와 공기하여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진다. 이를 보건대 ‘검정개’와 등가를 이루는 ‘돼지’는 검은색보

다는 [더러움]의 속성을 표상하는 것이고 ‘검은 돼지’는 각각의 ‘검다’와 ‘돼

지’가 가진 부정적 평가 의미가 없어지고 1차 의미만 결합한 것이라 하겠다.32)

(7ㄷ)은 [젊다] 개념을 검은 머리카락이라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표현한 예이다.

이것은 재상이라면 나이가 많아 머리가 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의 상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유 지식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성립되는 환유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앞서의 ‘머리 검은 짐승’과 비교할 때 ‘머리 검다’ 자체의 

의미보다는 후행 명사와의 연어 구성에서 그 의미가 결정됨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색채 자체보다는 공기하는 명사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이다.

조영수(2002: 516)에서도 지적했듯, 속담․관용구에서의 사회맥락적 의미는 색

채어와 공기하는 명사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8) ㄱ.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33)

ㄴ. 흑각(黑角) 가로 보기라34)

31) 임지룡(2006: 77, 각주 2) 참조. 이때의 ‘검은 돼지,검정 소’는 추상화된 개념이라는 점에

서 ‘햄프셔, 요크셔’와 같은 품종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언중의 일상 생활 속에 경험적

으로 형성되어 축적된 상식에 기반한 현실적인 개념이다.

32) 일상적으로 접하는 돼지 중 검은 돼지는 흔치 않다는 사실에서 ‘검다’의 통상적인 평가 

의미가 없어지고 ‘귀한 품종’을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의미만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말,표범 등은 검은 품종이 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지

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로 [흑/백] 계열의 동물은 자연에서 흔하지 않은 종이다.

33) 이월에 부는 바람이 세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34) ‘흑각’은 빛깔이 검은 물소의 뿔.어느 쪽이 이로울까 이리저리 따져 보는 경우를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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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검은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35)

ㄹ. 검은 개 굿 구경/검정개 굿 구경36)

여기서 사실상 [흑]은 다른 색채어로 교체되어도 속담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

지 않는다. 하지만 앞에서 검은 소가 상위의 품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8ㄱ-

ㄴ)도 그런 의미가 살아 있는 게 아닐까 한다. ‘검은 개’는 이미 ‘돼지’와 동일 

범주에 묶임을 보았으므로 (8ㄷ)도 이해가 된다. (8ㄹ)은 그냥 특징 없는 흔한 

개의 상징으로 검은 개가 쓰였다. 이들 속담에서는 [흑]의 의미가 특별한 역할

을 하지 않고 후행 명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예들을 볼 때, 여기서 나타나는 색채어는 구체적인 색채가 아닌 

원형 대상에 기댄 기억색이거나 아니면 심리적 상징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흑]의 내포 의미는 공기하는 다른 어휘들의 관습적 의미 속성이 전이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백]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3.2. [백] 계열 색채어 속담

[백] 계열은 순결, 신성, 청초의 상징이지만 불안정한 성격이 있다(박옥련 

1998:180).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인 만큼 다른 색의 영향을 받기도 쉽고 그 이미

지가 변하기도 쉬우며, 백색을 구현․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식주에서 주로 나타나는 색이다. ‘밥, 옷’ 등과 함께 쓰인 예가 많

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따라서 [백] 계열은 속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는 색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문은배(2002)에서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

다. 1) 한민족은 태양을 숭상했으며, [백]은 태양의 가장 밝은 빛에 해당한다.

2) 한국인은 청렴결백을 가장 이상적인 덕목으로 꼽아왔다. 3) 상복에 백색이 

사용되었고 이는 속죄의 의미와 더불어 죽은 자의 길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

35) 잘 넘어가지 않을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표준)

36) 북한어. 검정개가 굿판에 와서 멋없이 서 있듯이 아무런 목적과 타산 없이 어떤 일에 

참여하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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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흰옷을 입는 시간이 길었다. 4) 조선 시대에는 

계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색채가 제한되었고 황색이나 적색을 금지당하여 서민

들이 흰색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5) 물감이 희귀해 흰색을 선호하였다. 그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백]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니다. 백색은 조선 시

대에는 13차례나 금제가 내려졌었다. 그 이유는 오행사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청색에 해당하는데 백색은 서방의 색으로, 상극이 되어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나지영 2002: 9). 또한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제가 된

다’와 같은 길흉담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흑/백]의 무채색 계열이 흉

사(凶事)를 나타내는 것도 관련이 있다.

[흑] 계열 색채어가 여러 가지 어휘와 결합하여 비교적 다양한 의미를 나타

내는 반면 [백]은 [흑]에 비해 다소 제한되어 있다. 다음은 [백] 계열의 긍정

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예들이다.

(9) ㄱ. 백옥이 진토에 묻힌다37)

ㄴ. 상전의 빨래에 종의 발뒤축이 희다38)

ㄷ. 실뱀이 흰 바닷물을 흐린다39)

일상적으로는 [백] 계열 색채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볕

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선호하는 현대 서양인과 달리 동양에서는 흰 피부를 

37) ①흰 구슬이 흙먼지 속에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유능한 사람이 재능을 드

러내지 못하고 묻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②겉으로는 곤궁하게 보이나 본색은 

변함없이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38) 상전의 빨래를 하여 주면 제 발뒤축이 깨끗하게 된다는 뜻으로,하기 싫어 마지못해 하

는 남의 일이라도 해 주고 나면 얼마간의 이득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39)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이나 집단 전체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

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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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그것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배층의 표지라는 의

미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검은 머리․검은 눈썹과 강한 대조를 이루는 것에 기인

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9ㄱ)은 ‘백옥’과 ‘진토’가 대조를 이루면서 

[백]이 긍정적인 ‘빛’을 나타낸다. ‘백옥’의 경우 원래 [백]이 상급 품종의 표

지로 기능하다가 관용적으로 ‘백옥 같은 살결’과 같이 쓰여 긍정적인 의미를 나

타내게 되었다. (9ㄴ)에서는 ‘상전, 종, 빨래’가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면서 ‘희

다’가 상대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득]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환유

에 의해 ‘발뒤축이 희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꾼 것을 볼 수 있다. (9ㄷ)에

서는 ‘희다’가 ‘흐리다’와 대조되어 [맑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백]은 

‘물’ 관련 어휘들과 공기하는 특징이 있다. ‘흰 이슬, 白露’와 같은 표현에서는 

[백]이 [無色]이나 [淸]의 의미를 띤다. 보통 ‘바다’나 ‘물’이 ‘파랗다/푸르다’

와 공기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의미는 다소 특이한 예이다. [흑] 계열에 비

해 [백] 계열은 이러한 평가 의미를 가진 경우가 단독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고 

[흑] 계열과의 대립 구조를 가진 속담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다음은 [백]이 드물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예다.

(10)흰 개 꼬리 굴뚝에 삼 년 두어도 흰 개 꼬리다40)/흰 개 꼬리 삼 년 묻어 

놓아도 황모(黃毛) 못 된다 

여기에서는 문화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황모’는 족제비의 꼬리털로, 붓을 

만드는 데 쓰는 상등품의 재료이다. 따라서 개 꼬리털은 그 품질을 따라가지 못

한다. ‘구미속초(狗尾續貂)’라는 한자성어가 ‘담비의 꼬리를 개의 꼬리로 잇는

다’는 뜻으로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없는 것이 뒤따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과 같이, 족제비․담비의 꼬리털은 개의 꼬리털과 상대되어 가치의 대립을 표상

한다. 보통은 ‘희다’가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질 것이나 여기서는 ‘황모’라는 

사물이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 의미가 [황]이라는 색채에 투영되어 [백-황]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즉, [개 꼬리털-족제비 꼬리털]이라는 사물의 대립 관계가 

40)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본성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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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유적 의미 전이를 통해 [백-황] 대립으로 이동하였다고 하겠다. ‘흰 개 꼬리 

굴뚝에 삼 년 두어도 흰 개 꼬리다’에서는 ‘황모’가 생략되어 이러한 대립 관계

가 불분명해져 긍정적인 평가 의미인지 부정적인 평가 의미인지 해석이 어려워

진다. 자칫하면 ‘굴뚝’이 함의하는 [흑]의 인상이 작용하여 [흑-백] 대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생긴다.

다음은 [백]이 물리적 색으로서만 쓰인 속담들이다.

(11) ㄱ. 까마귀 대가리 희거든41)

ㄴ. 흰말 불알 같다42)

ㄷ. 흰 머리에 이 박히듯43)

ㄹ. 흰 머리에 이 잡듯44)

ㅁ. 씻어 놓은 흰 죽사발 같다45)/씻은 배추 줄기 같다/씻은 팥알[쌀알]

같다  

ㅂ. 흰죽에 고춧가루46)

ㅅ. 흰죽에 코47)

이런 예들에서는 특별한 평가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11ㄱ)은 ‘까마귀’가 

쓰여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의 대립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색을 뜻할 뿐이다. (11ㄴ)에서 ‘흰말’도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이나 여기서는 비속한 표현 ‘불알’과 함께 쓰여 같이 가치가 하락하였다.

(11ㄷ-ㄹ)은 ‘머리’와 ‘이’가 공간적으로 인접하다는 사실에서 만들어진 속담이

41) ①도무지 실현될 가망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②기한을 한정할 수 없는 경우

를 이르는 말.(표준)

42) 얼굴이 희고 기름기 있는 사람을 형용하는 말.

43) 많은 사람이나 물건이 이 틈 저 틈에 끼어 있음.(표준)

44) 이리저리 한없이 뒤지는 것.(표준)

45) 생김새가 희멀쑥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46) 격에 맞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47)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없다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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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머리’와 ‘이’의 공간적 인접성에 둘 다 희다는 유사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현재의 뜻이 형성되었다. (11ㅁ)에서는 ‘희다’가 부차적인 의미로 작용하고 있

는데, ‘씻은 배추 줄기 같다’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하는 명사가 지시하는 실재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48) [깨끗함]의 의미는 이러한 명사들과 

‘씻은’이 결합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11ㅂ-ㅅ)에서 ‘흰죽’이 나타나는데 이때

의 ‘흰죽’은 본래 흰쌀로 쑨 죽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음식]을 표

상하나 여기서는 그 색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1ㅂ)에서는 ‘고춧가루’가 

대조되는 붉은색을, (11ㅅ)에서는 ‘코’가 유사한 흰색을 표상한다. 이와 같이 이

러한 속담들은 공기하는 어휘들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어 나타나, (10)에서와 같

은 [백]의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음은 색채 자체보다는 공기된 명사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이다.

(12) ㄱ. 흰 술은 얼굴을 붉게 하고 황금은 선비의 마음을 검게 한다49)

ㄴ. 흰죽 먹다 사발 깬다50)

ㄷ. 흰죽 사발 개 핥듯51)

ㄹ.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52)

ㅁ.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 

ㅂ. 흰떡에도 떡살 눌러 먹는다  

ㅅ. 흰떡 집에 산병 맞추듯53)

48) ‘흰죽 사발’인지 ‘흰 죽사발’인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표준>에서는 ‘흰 죽사발’로 보았

으나 ‘흰죽 사발’이 나타나는 속담이 몇 개 있으며 ‘죽 먹은 설거지는 딸 시키고 비빔 

그릇 설거지는 며느리 시킨다’의 속담에서 죽은 잔여물이 남지 않고 깨끗이 씻기는 물체

의 표상이므로 더욱 맑은 ‘흰죽’이 이 속담의 의미에 부합한다.이런 점에서 볼 때 ‘흰죽 

사발’일 가능성이 높다.

49) 술 먹은 것은 얼굴에 나타나고 금전은 속마음을 음흉하게 한다.(표준)

50) 한 가지 일에 재미를 붙이다가 다른 일에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이르는 말.(표준)

51) 깨끗이 먹어치움.(표준)

52) 섣달 그믐날에 흰떡이 떡메에 맞는다는 뜻으로, 몹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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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미에 뉘 섞이듯54)

ㅈ. 백미에는 뉘나 섞였지55)

ㅊ. 백사지에 무엇이 있나56)

ㅋ.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57) /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

ㅍ. 동방삭이는 백지장도 높다고 하였단다58)

여기서는 [백]의 의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단순히 후행 명사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색채어를 삭제하더라도 의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12ㅈ)에는 [상등품]이라는 의미가, (12ㅁ, ㅂ, ㅊ, ㅋ, ㅍ)

에는 [無, 단순함]의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12ㅋ)은 ‘종잇장도 네 귀를 들어

야 바르다,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 초지장도 맞들면 낫다’ 등으로 교체될 수 있

듯이 [백]은 여기서 별 영향이 없다. (12ㄱ)에서는 ‘희다, 붉다, 황금, 검다’의 

색채어들이 서로 대립 구조를 이루고 ‘희다/황금’의 긍정적인 의미와 ‘붉다/검

다’의 부정적인 의미가 대립을 이루므로 ‘희다’가 들어갔으나 전체 의미에서는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여기서도 [백]이 ‘술’과 결합하여 [無色]의 의미를 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에서는 의미의 전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속담에는 길흉담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경우 [백]은 주로 동물

과 공기하는데, 길한 징조일 수도 있지만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자연의 동물은 백색이 유표적인 색채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ㄱ. 아침에 흰말을 보면 그날 돈이 생긴다59)

53) 틀림없고 영락없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54) 많은 것 가운데 썩 드물어서 좀처럼 얻어 보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55) 좋은 쌀인 백미에도 뉘가 섞여 있어 흠이 있는데 비하여 아무런 흠도 없음을 이르는 

말.(표준)

56) 땅이 건실하지 못하여 물산(物産)이 되지 않는다는 말.(표준)

57)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표준)

58) 동방삭이 불로장생한 것은 백지장도 높다고 할 만큼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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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흰 산새가 나타나면 큰 풍년이 든다 

ㄷ.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제가 된다 

인도에서 흰 코끼리가 신성시되는 것이나, ‘左靑龍右白虎’와 같은 말에서 백

호가 일반적인 호랑이에 비해 뛰어난 존재로 간주되는 것도 흰 동물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희귀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하겠다.60) (13ㄱ)은 ‘흰말’과 

‘돈’의 두 어휘에서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매개

로 관계가 형성되어 길흉담이 만들어졌다. 현실 사물의 속성이 아닌 공통된 2차 

의미만이 인과 관계의 매개가 된 경우이다. 이때 선행 사건은 [귀한 것을 인지

함]의 의미를 함의하고 후행 사건은 [재물을 얻음]을 함의하는데 두 사건이  

[행운]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므로 유사성 내지는 인접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두 

사건의 인접성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 인과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13ㄷ)

은 [백]이 앞의 색채 연상에 대한 설문 결과와 같이 [상복]으로 인식되므로 나

타난 속담으로 보인다. 보통 흰 나비를 영혼과 동일시하는 민간의 믿음과도 관

련이 있다. 이 경우 완전한 인과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죽음이 먼저 발생하

고 그 결과로 영혼이 변한 흰 나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과 관계가 서로 반대

로 작용하는 양상이 된다.

(14) ㄱ. 희고도 곰팡 슨 놈 / 희고 곰팡이 슬다61)

ㄴ. 희기가 까치 배 바닥 같다62) / 까치 배 바닥같이 흰소리한다 / 까치 

59) 귀한 흰말을 아침에 보는 것은 재복(財福)이 있을 징조라는 뜻.(표준)

60) 사람의 경우에는 백색증이 병 또는 장애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동물은 생리적인 특징과는 관계 없이 귀한 존재로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진

다.

61) 말이나 행동이 몹시 희떱고 실속이 없다.(표준) ‘희고도 곰팡이 슨 놈’의 경우에는 양보

의 ‘도가’결합되어 있어 ‘외모는 버젓하게 보이나 내용은 빈약한 자’의 의미로 해석되기

도 한다.이렇게 되면 두 속담이 단순한 변이형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별개의 

속담이 된다.

62) 말이나 행동을 희떱게 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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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바닥[배때기] 같다63)

이 부류는 ‘희다’가 ‘희떱다’, ‘흰소리’와 연결되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표준>에는 ‘희다’가 ‘말이나 행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로 풀

이되어 있다. [백]의 부정적인 의미가 물리적 색채 의미와 직접 연결되어 경계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이때의 ‘희다’는 동음이의어가 아닌 다의어이지만 의미

가 상당히 멀리 확장되어 유연성이 약해진 상태이다. 따라서 동음이의어로 분리

될 가능성도 있는 어휘이다. 속담에서는 거의 동음이의어에 가깝게 언어유희가 

이루어지고 있다. (14ㄱ)의 두 속담은 외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나 그 뜻은 다르

게 나타나는 예이다. 첫 번째 속담은 ‘희다’가 물리적 색채 [백]으로 간주되어 

다시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유추한 결과이고 두 번째 속담은 이미 확장된 부정

적인 의미를 직접 도출한 결과이다. 구전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본래의 의

미를 상실하고 유추 작용으로 현재의 의미가 새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4ㄴ)에서는 [백]의 원형 대상으로 까치 배 바닥이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까

치를 까마귀와 함께 유사 범주에 넣은 속담을 보았는데, [흑]과 [백] 양쪽에 

걸쳐 있는 특이한 경우이다.

3.3. [흑/백] 색채어 대립 속담

[흑/백] 계열 색채 표현은 대립 구조를 보이는 일이 많다. 이는 인간의 보편

적인 이치적 사고(二値的 思考)에 기인한 것으로, ‘흑백을 가리다’와 같으나 표

현에서 볼 수 있듯 [흑/백] 대립은 매우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64) 이것은 

의미상 양극 대립의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합성어, 관용구, 속담 등 양극 대립 구조를 보이는 표현에서는 그 대

63) 실속 없이 흰소리를 잘하는 것을 비웃는 말.(표준)

64) 박옥련(1998: 80)에 의하면, 색의 대비 가운데 명도대비는 명도차가 있는 두 가지 색 중

에서 밝은 색은 더욱 밝게, 어두운 색은 더욱 어둡게 느끼는 현상으로서 인간은 명도에 

대한 반응이 가장 예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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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극을 구성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정해진 형태로 나타난다. 예

를 들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와 같은 관용 표현이 존재하므로 직관적으로는 

인체의 양 극단은 ‘머리-발’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미주알고주알, 밑

두리콧두리’와 같이 ‘밑-코’의 대립이 나타난다.65) 이것은 깊숙한 곳까지 샅샅

이 판다는 뜻에서 위아래에 있는 신체의 구멍을 양 극단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

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항문’이라는 대립은 또 다른 관습적 의미 대립에서 

온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속담에서는 [흑/백]의 속성을 가지는 사물이 얼마간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대립을 이루는 사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양상의 의미 

관계를 보인다.

다음은 [흑/백] 대립을 보이는 속담들이다. 이 가운데는 [흑/백]의 색채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부정어만 있기도 하

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분명한 흑백 대립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었다.

(15)ㄱ. 가마가 검기로 밥도 검을까/가마솥이 검기로 밥도 검을까/겉이 검기

로 속도 검을까/솥은 검어도 밥은 검지 않다66)/솥이 검다고 밥도 검

을가

ㄴ.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한다67)

ㄷ. 검은 데 가면 검어지고 흰 데 가면 희어진다68)

ㄹ. 검다 희단 말 없다

ㅁ. 센둥이가 검둥이고 검둥이가 센둥이다69)

ㅂ. 검은 머리 파 뿌리 되도록[될 때까지]

65) ‘미주알고주알’에서 ‘미주알’은 단어로 존재하나 ‘고주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밑두리콧두리’와 비교하여 유추해 보면 ‘고주알’은 ‘고>코’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6) 겉이 훌륭해 보이지 않아도 속은 훌륭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67) 엄연한 사실을 뒤집어엎고 사람들을 속이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68) 주위 환경이 사람의 사상이나 성격에 큰 영향을 줌을 이르는 말.

69) 색이 검든 희든 개는 개라는 뜻으로, 어떻게 바뀌든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음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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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검은 구름에 백로 지나가기

ㅇ.까마귀 학이 되랴/까마귀 제아무리 흰 칠을 하여도 백조로 될 수 없다

ㅈ. 까마귀 무리에 해오라기 하나70)

ㅊ. 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아니 검다]/까마귀가 검기로 마음[살/

속]도 검겠나/까마귀 겉 검다고 속조차 검은 줄 아느냐

ㅋ.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ㅌ.한번 검으면 흴 줄 모른다:한번 나쁜 버릇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

는 말.

(15ㄱ)에서는 ‘가마(솥)-밥’ 대립이 보인다. 이것은 [용기: 내용물]의 대립이

라고도 할 수 있다. 두 어휘소가 모두 각기 [흑/백]의 원형으로서 기능하는 것

들이다. 그러면서 [善/美: 惡/醜]의 대립이 나타난다. 몇 가지의 대립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매우 생산적인 대립이다. 그런가 하면 (15ㄴ-ㄹ)과 같이 색채어 자

체가 대립을 이루는 속담도 있다. 이들은 순수한 이치적 사고를 반영한 것들이

다. 물론 [긍정/부정]의 대립 개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이

전에 사상(事象)을 양분하여 인식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흑/백]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색들과 달리 [흑/백]은 [이/저], [옳다/그르다] 등과 같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틀로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15ㅁ)은 개의 

색깔로써 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연을 구성하는 개별 종의 외면적 특징

과 그것들이 모여 ‘개’라는 어휘소의 외연이 구성되는 관계 자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의미 구조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명제이지만 ‘센둥이/검둥이’

는 등위 범주의 개체이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진술로 받아들인다면 모순

이 아니다. 여기서도 [흑/백]이 인식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다.

(15ㅂ)의 경우, [백]의 표상하는 보조 관념으로 ‘파 뿌리’가 사용되는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파 뿌리’가 [백]의 원형이라기보다는 본래 형태의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 표현이었다가 관용화되면서 죽은 은유가 되어 버린 결과로 보인다.

(15ㅅ)은 사전에 세 가지 뜻풀이가 제시되어 있다. ①정처 없이 떠돌아다님을 

70) 북한 속담.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두드러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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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어떤 일을 해도 그 자취가 남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

르는 말. ③많은 것 가운데서 유난히 표시가 뚜렷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

준)이 그것으로, 세 뜻풀이 사이에 유연성이 발견되지 않아 의미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속담을 구성하는 어휘소들의 여러 가지 의미 특성이 제각기 작

용하여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①은 ‘구름/백로’가 가진 [비행, 방랑]

의 의미 특성을 별 다른 색채 대비 없이, ②는 ‘구름’의 [일시성, 無形性]과 ‘백

로’의 [이동]의 의미 특성을 색채 대비와 함께 드러낸다. ③은 순수하게 [흑/

백] 색채의 시각적 대비를 보여준다. 이때 대립쌍을 이루는 ‘검은 구름’과 ‘백

로’는[배경]과 [주체]로서의 관계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속담에서 각

기 다른 의미 특성을 활용하여 서로 독립된 의미가 나타나는 현상은 흔하지 않

다. 여러 개의 의미가 있더라도 대개는 의미 간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동음이의어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여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도 하지만71) 이 속담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의미를 표상

하는 원형이라 생각되는 것이라도 반드시 그 의미만으로 속담에서 기능하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5ㅇ-ㅊ)은 모두 ‘까마귀’가 [흑]의 원형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립

하는 [백]의 원형적 대상으로 ‘학, 백조, 해오라기’가 나타난다. [백]은 [흑]과 

달리 대표적인 원형이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조류]라는 특성을 

공유할 뿐이다. (15ㅋ)은 물리적 색채 대립만 나타나는데, 문자를 해독하려면 

문자 기호의 변별적 특징을 알아야 하나 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가장 기초적인 

인지, 즉 [지면:기호]의 변별만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5ㅌ)은 색채어

가 직접적으로 [긍정:부정] 대립을 드러내는 예이다.

지금까지 [흑/백] 대립이 나타나는 속담을 살펴보고 그 의미 구조를 미흡

하게나마 분석해 보았다. 속담에서의 대립쌍은 어휘소의 대립보다는 동질성이 

약한 편이지만 모두 의미적 유연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71)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는 속담에서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

의 힘이나 노력, 기술’이라는 뜻이지만 ‘손님’이라는 뜻의 ‘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표준>에서는 동음이의 속담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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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대립쌍을 이루는 어휘들이 반드시 등가의 어휘쌍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다. 다른 의미 속성을 공유하며 [흑: 백] 대립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흑:

백] 대립 외에도 복합적인 대립이 나타난다. 또한, [흑] 계열과 [백] 계열 속담

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흑]의 긍정적인 의미나 [백]의 부정적인 의미 

등 [흑/백]의 보편적인 2차 의미에서 벗어난 예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

실도 알 수 있다. 양극화된 두 개념은 원형 의미에 가깝게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고는 색채어 의미 연구의 일환으로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어의 의미를 분석

하였다. 우선 색채어 가운데 [흑/백] 계열의 색채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말 

속담을 색채별로 분류하였다. 실제 의미 분석에 있어서는 속담이 가지는 은유․

환유적 특성에 주목하여 색채어 자체뿐 아니라 색채어와 공기하거나 연어 구성

을 이루는 어휘소들 간의 의미 관계를 제시하려 하였다.

속담을 크게 (1) [흑] 계열 속담, (2) [백] 계열 속담, (3) [흑/백] 대립 속담

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고찰했는데, [흑]과 [백] 계열 속담에서는 각 색채

어가 [긍정/부정]의 가치 평가 의미를 가지는 유형, 물리적 색채 의미를 가지는 

유형, 공기하는 어휘소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유형 등으로 각

기 세분하였다. [흑/백] 대립 속담에서는 주로 [흑]과 [백]을 표상하는 어휘소

들의 대립쌍이 서로 어떤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속담에서 나타나는 색채어의 의미는 추상적이고 유동적이며 사

회․문화 배경에 의존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속담의 색채 표현은 은유

에 의해 전이된 의미가 원래 의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환유에 의한 전이와 

같이 두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속담 색채 표현의 의미는 

색채어 단독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공기하는 어휘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속담 속 색채어에 대한 연구 성과는 꾸준히 있었으나 대부분 색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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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독자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기하는 어휘소들의 의미 관

계 기술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 점에 주력하여 분석을 해 보았으

나 많은 미비점이 남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속담․관용 표현 속 색채

어와 그 외의 어휘에 대해 정밀한 의미 분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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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Meanings of Color Words in
Korean Proverbs: on [Black/White] Groups

Jang, Kyeong-hyeon

In this research, I tried to analyze the meanings and the structures of

color words representing the meaning [black/white]. The meanings of

[black/white] words are used as the basic cognitive concepts in that they

are used as the idealized psychological poles, and proverbs are the very

form that shows the commonsense and the general mental images of the

common people. So I focused especially on the semantic relations of the

collocated lexical items.

Metaphor and metonymy are important in analyzing the meanings of

proverbs. And metonymy is somewhat more needed because the meanings

of proverbs have the tendency to be affected by social-cultural context and

the meanings of the words are usually extended by metonymy.

Proverb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1) [black] words group 2)

[white] words group 3) [black/white] opposite group. In 1) and 2), we

can find some subordinate proverb groups. They are the [positive/negative]

meanings of [black/white] expressions, the physical meanings of

[black/white] expressions, and the meanings of collocation words. Common

knowledges of people do some crucial works in construct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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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the meaning structures of proverbs. So the meanings of color

words in proverbs are non-fixed and variable. In some proverbs, ‘black’

means [evil/ugly/misfortune] but in other proverbs, means [good] or

simply forms an oppositional pair. Various factors work for this. In 3), the

words for [black/white] are used with somewhat more basic and direct

meanings. And there are various semantic relations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real things in the real world. And we can find that semantic

relevance remains.


